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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는 말

2019년 12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원인불명의 폐렴이 

발병하고 원인으로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SARS)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MERS)를 일으킨 바이러스와 유사한 

사스-코로나바이러스-2(SARS-CoV-2)가 알려지면서 명명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COVID-19) 감염은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망자를 발생시켰다[1]. 백신개발로 인해 곧 

종식될 것처럼 보였지만, 생각보다 늦은 백신 보급률, 전염력이 더 

강한 변종 바이러스의 등장 및 백신 접종자의 돌파감염 등으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환자가 증가하며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4차 대유행 및 무더운 여름으로 인해 고혈압 

환자들의 병원 지속 방문율이 감소하고 있으며 야외 활동의 

제한으로 인해 체중 증가 등 고혈압의 비약물치료 중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생활습관 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장기화되는 

코로나19 팬데믹에 대비하여 자가에서도 효과적으로 고혈압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모색하고자 한다.

전문가 기고

몸 말

1. 코로나19와 고혈압

대한고혈압학회에서 공개한 2020 고혈압 팩트시트[2]에 

따르면 2018년 20세 이상 고혈압 의료이용 환자 수는 약 970만 

명으로 천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고혈압 치료관리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고혈압 지속치료 환자 수는 약 650만 명으로 

전체 환자의 67% 수준에 머물고 있어 경각심이 요구되고 있다. 

많게는 절반이상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심혈관질환을 가지고 

있었고, 3분의 1정도는 고혈압 환자로 나타났다[3]. 왜 고혈압이나 

심혈관질환자가 코로나19에 잘 걸리고 사망이 높은지는 정확하게 

규명된 바는 없으나, 이런 동반질환자 대부분이 고령이고 

면역기능저하가 일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혈압과 같은 기저질환을 지니고 있는 

환자는 고혈압이 없는 환자 대비 코로나19에 걸렸을 때 중증도가 

높아지며(중증 질환이 될 가능성이 약 2.5배 증가) 사망률도 2~3배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 또한 같은 고혈압 환자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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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압 조절이 잘 되지 않는 경우에 더 예후가 나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코로나19 시대의 가정혈압 측정

혈압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의 

장기화 및 환자 수의 증가는 환자들의 병원이용에 심각한 

방해요인이 되고 있는데 이에 따라 가정에서의 혈압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혈압관리의 기본은 정확한 혈압측정에서 비롯되며 

가정혈압 측정은 코로나19 상황과 관계없이 그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다. 지난 5월 21일 대한고혈압학회 가정혈압포럼은 가정혈압에 

대한 최신 지견을 공유하고, 더 많은 가정혈압 측정 및 고혈압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가정혈압 측정의 임상적 중요성과 

측정 방법이 담긴 ‘가정혈압 관리지침’을 발간했다[4].

가정혈압 측정은 병원 진료 시 혈압이 높게 나타나는 

백의효과(White Coat Effect)는 진료실에서 혈압이 정상이지만 

가 정 혈 압 이나  주 간  활 동 혈 압 이  고혈 압 으 로  나 타 나 는 

가면고혈압(Masked Hypertension) 등을 발견하는데 도움을 줄 뿐 

아니라, 복약 순응도 및 치료 적극성 제고 등 고혈압 치료관리에도 

기여하는 효과가 상당하다. 적절하게 측정한 가정혈압은 병원에서만 

시행할 수 있는 활동혈압측정과 상관관계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최근엔 눈부신 기술의 발달로 인해 미리 프로그래밍이 된 

자동장치를 이용하여 야간에도 가정혈압을 측정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측정한 야간 가정혈압은 활동혈압으로 측정한 야간혈압과 

상당한 연관성을 보인다.

가정혈압의 경우는 1) 측정 30분 전 카페인 섭취, 운동, 흡연, 

목욕, 음주를 삼가야 하고, 2) 아침혈압은 아침 기상 후 1시간 이내에 

용변을 본 후 식사하기 전, 그리고 아침 혈압약을 복용하기 전에 

측정해야 하며, 3) 저녁혈압은 취침 들기 전 1시간 이내에 측정해야 

한다. 4) 모든 혈압은 앉은 상태에서 측정하며 1~2분간 안정을 취한 

후 1~2분 간격으로 2번씩 측정해야 하며, 5) 가능하면 맨팔 위로 

커프를 감고 측정하는 것이 좋으나 옷이 얇을 경우에는 옷 위로 

커프를 감고 측정해도 무방하다. 6) 처음 고혈압을 진단할 때는 

적어도 1주일 동안 혈압을 측정하며, 치료결과 평가 시에는 가능한 

오랜 기간(적어도 외래 방문 직전 5~7일 동안) 혈압을 측정한다.

3. 코로나19 감염과 혈압약제 선택

코로나19 바이러스(SARS-CoV-2)는 세포 표면에 있는 

수용체[안지오텐신전환효소-2, Angiotensin-converting enzyme 

2 (ACE2)］에 붙어서 세포 안으로 들어가 증식을 한다. 한편 

혈압약 중에 안지오텐신전환효소억제제(ACE inhibitors, ACEI)와 

안지오텐신수용체차단제(Angiotensin II receptor blocker, ARB)는 

ACE2를 증가시키므로 코로나19에 취약할 수 있다는 가설이 

제기되었다[3]. 약제 사용에 있어서는 특별히 주의할 점은 없는데, 

코로나19와 관련해서 팬데믹 초기에만 해도 특징적으로 체내 ACE2 

수용체에 작용하는 이번 신종코로나바이러스의 작용기전상, 일부 

안지오텐신전환효소억제제(ACEI)나 안지오텐신수용체차단제(ARB) 

계열 고혈압 약제들의 경우 안전성 이슈가 불거졌으나 여러 

대규모 분석 결과 별다른 상관관계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럽 및 미국에서는 원래 쓰던 안지오텐신전환효 소 및 

안지오텐신수용체차단제를 중단 없이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의 분석을 통해 1,6281명의 고혈압 환자 

중에서 950명의 코로나19 감염 환자를 환자 대조군 연구를 통해 

분석을 하였을 때 ARB의 사용은 환자의 코로나19 감염 및 질병 

경과와 관련이 없었다[5]. 대한고혈압학회는 “안지오텐신전환효소 

증가가 고혈압 환자에서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임상적 

근거가 부족하므로, 효과가 증명되고 올바른 적응증에 사용된 

안지오텐신전환효소억제제와 안지오텐신수용체차단제를 타 계열의 

약제로 교체할 필요는 없으며, 또한 고혈압약 사용으로 얻는 이득이 

중단 및 변경에 따른 위험도 보다 크기 때문에 고혈압 환자에서 

본 성분의 약제를 변경 및 중단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복용할 것을 

권고”하였다[3]. 

4.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에 맞는 고혈압 환자의 자가관리

코로나19에 취약한 고혈압 환자가 어떻게 하는 것이 잘 

극복하는 방법일까?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예방에 있다. 고혈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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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혈관질환의 주요 위험 인자이고, 전 세계 사망요인 중 1위이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성인 3명 중 한 명이 고혈압 환자일 정도로 높은 

유병률을 보이고 있으며 치료하지 않을 경우 대부분 아무런 증상 

없이 심장과 혈관에 상처를 주고, 죽상동맥경화라는 과정을 거쳐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및 사망에도 이르게 한다. 반면 고혈압은 잘 

관리하고 적절하게 조절하면 심뇌혈관질환의 발병 및 그로 인한 

사망의 위험이 줄일 수 있다. 결국 고혈압 관리는 심혈관질환을 

예방하고 사망을 줄이는 것이 코로나19에도 같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고혈압환자는 혈관 내 염증수치가 증가한 상태라 일반 건강한 

사람보다 면역력이 약하며, 또 이미 여러 합병증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 코로나19 감염 시 병세가 악화될 위험도 높다. 따라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감염병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가족 모두 

손을 자주 씻고 화장실, 샤워실, 주방, 책상, 문손잡이, 운동기구 등 

가족이 함께 사용하는 공간과 물건에 대해서는 자주 소독을 해야 

한다. 불필요한 모임은 자제하고 직업적 특성상 외부 사람과 접촉이 

많은 가족이 있는 경우 주거 환경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공간을 

분리해 사용하는 것이 좋다.

고혈압 치료에 있어 골고루 식사하면서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등의 생활습관 교정을 병행하는 게 효과적인데, 코로나19로 인해 

외부 활동이 감소함에 따라 운동량이 감소하고 체중이 증가하는 

환자들이 늘고 있다. 이에 맞추어 식사 칼로리의 조절 및 가정에서의 

실내 운동의 병용이 중요하다[6].

1) �식이 나트륨 섭취 제한

하루 나트륨 섭취량을 1.75 g 이하로 줄이면 수축기/이완기 

혈압이 평균 4.2/2.1 mmHg 줄었고, 고혈압 환자에게 -5.4/-2.8 

mmHg로 혈압 감소 효과가 더 컸다.

2) �알코올 섭취 절제

고혈압이 있는 남성은 1주일에 14 단위, 여성은 8 단위로 알코올 

섭취를 제한해야 한다. 1단위는 와인 125 mL, 맥주 250 mL에 

해당한다.

3) �식단 조절

식이 섬유가 풍부하고, 유제품이며, 나트륨 함량이 적고, 칼륨과 

마그네슘이 많으며, 다중불포화지방산 함량이 높은 식이가 고혈압 

예방과 관리에 필요하다. 최근 치료 지침에는 생활습관 개선을 

고혈압 전단계에서 초기 치료로, 고혈압 전체 단계에서 약물 치료와 

함께 시행하도록 권고한다. 채식과 DASH (Dietary Approach to 

Stop Hypertension) 식단이 강하게 추천되고 있다. 

4) �운동

과격한 운동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으므로 본인에게 적당한 

정도로 운동량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220에서 

자신의 나이를 뺀 숫자를 분당 최대 맥박수로 해서 최대 맥박수의 

50~90% 정도 범위가 되는 운동의 강도를 선택하면 적당하다. 운동 

빈도는 가급적 매일 하는 것이 좋으며 적어도 일주일에 3일 이상은 

운동하는 것이 좋다. 운동 시간의 경우 운동의 종류 및 강도에 따라 

결정되지만 보통 운동 초기에는 15~45분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며, 

점차 늘려 30~60분 정도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 실외 운동이 힘든 

경우가 많으므로 이런 경우에는 벽 짚고 팔 굽혀 펴기, 스쿼트, 

앉아서 다리 들기, 누워서 엉덩이 들기, 계단 오르기 등의 운동으로 

대체하여 꾸준히 근력 유지와 유산소 운동을 병행하여 하는 것이 

중요하다.

맺는 말

지금까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고혈압 환자의 자가관리에 

대해 알아보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복용 약이 떨어질 경우 병원 

방문을 미루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치료약은 반드시 의사의 

처방에 의해 선택해야 하며 지속적인 투약에 의해 정상 혈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병원에 직접 방문하지 

못할 땐 대리처방이 가능할 수 있는데,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가족이 

대리처방이나 전화진료 후 약국을 통한 팩스처방을 받는 것도 

코로나19시대에 허락된 한 방법이다. 내원 전 1주일 정도의 가정혈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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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기록지를 지참하고 대리인이 병원을 방문한다면 환자의 혈압 

조절에 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적절한 혈압 관리에 많은 

도움이 된다. 

① 이전에 알려진 내용은?

고혈압은 전 세계 주요 사망원인 중 하나이고 주된 

심혈관질환 위험인자이다. 생활습관 교정이 치료에 매주 

중요하며 지속적인 투약에 의해 정상 혈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② 새로이 알게 된 내용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많은 환자들이 고혈압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고혈압 환자의 경우는 코로나19감염에 

취약하며 중증감염증 및 사망률의 빈도가 올라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코로나바이러스가 세포에 들어갈 때 필요한 

안지오텐신전환효소-2(ACE2)를 일부 혈압약이 증가시키기 

때문에 바이러스감염에 더 취약하다는 우려가 있었으나 

대부분의 연구에서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다. 

③ 시사점은?

많은 환자들이 병원 접근성 저하 및 외부 활동의 감소로 

혈압 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정확한 가정혈압 측정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병원 방문이 

어렵다면 가정혈압 기록지를 지참하고 대리처방을 받도록 

하고 약제를 중단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실외 활동의 감소로 

인한 체중 증가 등에 유의하고 실내에서 시행할 수 있는 운동 

시행하는 것이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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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and the Management of Hypertension

Kim Dae-Hee
Public Relations and Communication Committee of the Korean Society of Hypertension, Division of Cardiology, Asan Medical Center

The Coronavirus Disease-19 (COVID-19) pandemic has lasted longer than expected. As the delta variant is driving new COVID-
19 case, Korea is now experiencing a fourth wave of the COVID-19 pandemic. Many patients with hypertension have 
difficulty controlling blood pressure due to limitations in physical activity and barriers to health care facilities. This study 
aimed to  discuss the self-management of hypertension at home amid the COVID-19 pande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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